
주정국(朱廷國) 목사
주정국(朱廷國)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에서 

이인범 목사의 1~2년 선배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인범 목사가 1917년에 경성성서학
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에게 배우고 
1920년에 졸업한 뒤 곧바로 목회에 나선 
것과 달리, 주정국은 이미 1919년에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34번지 성결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조
선총독부 관보 제2153호 14면). 나이는 이
인범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19년 9월 23일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 

성결교회 포교계 신고,
1920년 12월 9일 부산부 초량동 성결교

회로 포교계 신고,
1922년 5월 10일 김해군 생림면 봉림리 

성결교회로 거주지 이전 신고,
1927년 1월 27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39번지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소 

설치 및 담임자 신고,
1927년 8월 10일 부강리에서 조치원리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조치원 성결교회 목회를 끝으로 1928년 2월 24일 포교 폐지계가 조선총독

부 학무국 사회과에 신고 되었다. 이어 5월 4일에는 조치원 성결교회 포교담임자가 
주정국에서 김동훈으로 변경 신고 되었다.

그러나 주정국이 성결교회를 떠난 이유와 이후 약 5년간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
지 않다. 이 공백기를 지나 그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 소속 
독립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 이끄는 요츠야 선교부
(Yotsuya Mission) 산하 심천조선기독교회(후카가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 교회는 이인범이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여 다년간 시무했던 곳
으로, 주정국은 1935년 초 이인범·채호의 뒤를 이어 부임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으며, 부인과 외아들을 두고 있었다. 도쿄에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
으나, 경성성서학원의 후배인 이인범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닝햄은 이인
범을 ‘조선의 여호수아’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

도쿄 심천조선기독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주정국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도쿄로 돌아온 직후 신의주에 교회를 개척할 뜻을 밝히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
사를 표명하였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5월호). 그는 그해 평안북도 신의주 기독교회
로 옮겨갔다.

한편 1937년에는 커닝햄이 ‘조선의 갈렙’이라 칭한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 방
현면 하단동 방현기독교회 담임을 사임하고 도쿄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부임하였다
(도쿄 크리스천, 1937년 1월호). 그 대신 방현기독교회에는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부임하였는데, 이는 이원균의 추천과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의 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도쿄 크리스천, 1937년 6월호). 그러나 김성산
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자(도쿄 크리스천, 1937년 12월호) 주정국이 대신 담임을 
맡게 되었고, 이는 1938년 4월호에 기록되어 있다. 주정국은 1938년 초 방현기독교
회에 부임할 당시 목회 경력 20년차였다.

그는 1938년 8월 방현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열어 많은 결신자를 얻었고, 9월에는 
서울에서 신의주 기독교회 개척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쿄 크리
스천>은 더 이상 그의 행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주정국이 방현기독교회에서 언제까지 시무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38년 이후 한국 
교회들은 동방요배·신사참배·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강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방현기독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는 더욱 피해를 피하기 어려웠다. 1941년 4월 1일 
시행된 종교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1941년분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은 뒤, 
1942년부터는 해외 후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해 말 태평양전쟁이 발발
하면서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1947년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면
서 미자립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결교회는 1943년 12월 31
일 포교(관리자) 폐지계가 신고 되었고,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총회)는 그
보다 6개월 후인 1944년 6월 30일에 포교 폐지계가 신고 되었다. 이 기록만으로도 
당시 교회들이 겪은 시련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정국의 행적이 다시 드러난 것은 류재하 목사가 <한국 성결신문>(2019.02.13)에 
게재한 “성전건축 필요시마다 부임한 건축가 목사(1)”와 홍성훈 목사의 댓글을 통해
서였다. 이에 따르면 주정국은 1941년경까지 창신동 성결교회 담임목사였으며, 1941
년에 신설리감리교회(현 보문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홍성훈은 “주정국 
목사는 경성성서학원을 입학하기 전인 1916년에 신설리기도처(이후 신설리감리교회=
現 보문제일감리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무슨 이윤지는 모르겠지만, 1941년
에 자신이 개척했던 곳이자 일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신설리감리교회로 잠시 갔다 
왔습니다.”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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